
당신,

부처인당신을공경합니다.

나를위해거기에계시는당신을공경합니다. 

거기당신이계시기에

나는여기서행복합니다.

당신을위해나는달려가고

당신을위해나는무엇이든나눌수있으니

그것이나의행복입니다.

저옛날, 상불경보살이

만나는사람마다공경의예를갖추었듯이

그래서무량의공덕을쌓았던것처럼

나도당신을공경하고무엇이든나누고싶습니다.

내작은나눔의공덕이쌓이고쌓여

그공덕의그늘이세상을덮고삼라만상에깃들때까지

당신께달려가고무엇이든나누고싶습니다.

나를위해거기계시는당신

나의손길을기다리는당신이있어

당신의자성에비추어나이고

나의본래자리를돌이켜당신이기에

고통과희망도본래하나이던그자리에서

바로우리는하나입니다.

당신이있는거기에나는항상있으니

내가있는여기에도항상당신은계십니다.

눈길만주어도마음으로합일하고

손짓만하여도두길일수없으니

지금여기서나는당신입니다.

오늘은, 

당신이내게오시는날

내가당신에게달려가는날

나와하나인당신의손잡고흥겨운날

당신인나의두손에연등환하게밝혀든날

부처인당신을공경합니다.

이세상인연다하도록당신을위해

무엇이든당신을위해나누겠습니다.

다함이없이나누겠습니다.

- 임연태기자-

부처님오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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